
말씀의     이삭

말씀의 기적

어린 시절, 저는 악동이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이었을까

요? 아니면 바쁜 부모님께 관심을 받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무튼 저는 집안에서는 골칫거리, 동네에서는 문제아였습

니다. 늘 싸움을 걸고, 괴롭히고, 부수고, 더럽히고, 악을 

쓰는 아이였습니다. 화가 나면 상대가 아이든 어른이든 상

관없이 욕지거리를 하며 싸우자고 덤비곤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당시의 저는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였

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 손에 이끌려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

다. 하지만 성당에서도 저의 말썽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용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임해야 할 미사 시간이나 교리 시간

에 말썽을 부리는 것이 저는 더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한 

수녀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수녀님은 기적처럼 저를 착한 

아이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수녀님의 기적은 말씀을 통해

서였습니다. 

수녀님은 저를 ‘우리 착한 안토니오’라고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항상 그렇게 저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 착한 안토니오 왔구나”, “우리 착한 안토니오 밥 먹

었니?”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수녀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

실 때마다 전 깜짝 놀라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소문난 말썽

꾼이라는 걸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데 왜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지, 처음엔 꽤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녀님의 말씀은 저를 빠르게 바꿔놓았습니

다. 아마도 수녀님께 그렇게 불리는 게 내심 좋았던 모양입

니다. 수녀님께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성당에 더 열심히 다

녔고,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저는 ‘착한 안토니오’가 되어갔

습니다. ‘착한 안토니오’가 해야 할 일을 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착한 안토니오, 친구들이

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시면 저는 친구들과 더 이상 싸

우지 않았고, “우리 착한 안토니오는 기도 열심히 하지?” 하

시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착한 안토니오, 새벽 미사 

나올 수 있을까? 안토니오가 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말씀에 저는 매일 새벽 미사에 나가 복사를 섰습니다. 

그렇게 저는 달라졌고 꽤 좋은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지

금 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나누고 보살피면서 살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때 수녀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봅

니다. 아마도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조금 폭력적인 어른이 되어 있을지도 모

르겠습니다. 

하느님께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만났던 수녀님 역시 말씀으로 저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말, 사람을 예쁘게 하는 말, 스스로에게 힘이 될 수 있

는 말로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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